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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양 유 진 정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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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

서인식의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419명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게 우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양

식, 정서인식의 명확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인 사

이에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이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을 통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피적 정서조절 양

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변인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우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정서인식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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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부적응 중의 하나로(김교헌, 2004; Kandel &

Davis, 1982), 청소년기에 이르러 유병률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6-12세 아동

의 경우 약 2-3%의 유병률을 보이는 데에 반

해 12-20세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약 6-9%의

유병률을 보이며, (Dumas & Nilsen, 2003), 약

20%의 청소년이 상승된 우울증상을 경험한다

고 알려져 있다(Brimaher et al., 1996).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기의 우울증의 전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관심이 필요

한 영역이다. 정서 장애를 보이는 아동․청소

년은 청소년기와 성인기(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에 반복적인 우울

삽화를 경험하고, 청소년기 우울증상이 성인

기의 우울장애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있다(Judd

et al., 1998; Pine, Cohen, Cohen, & Brook, 1999;

Weissman et al., 1999). 또한 우울 증상은 청소

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달성이 저해한다

는 점에서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낳

는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가출, 사회적

철회 등을 동반하며(Angold & Costello, 1995),

자살사고(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김혜원, 2006; 배정숙, 2006; Compas,

Grant, & Ey, 1994; Kendler, Karkowski, &

Prescott, 1998; Larson & Ham, 1993), 사춘기의

변화(Angold, Costello, Erkanli, & Worthman,

1999; Ge, Conger, & Elder, 2001), 자아 효능감

(Dumont & Provost, 1999; Orvaschel, Beeferman,

& Kabacoff, 1997)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대인 관계적 요소가 청소년 우

울의 발생 및 유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으로 꼽히고 있다(Gotlib & Hammen, 1992). 청

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및 사회내의 지위

및 역할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 등의 변

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

전히 유의하며, 또래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

가 우울 증상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arrera & Garrison-Jones, 1992;

Gore, Aseltine, & Colten, 1993; McFarlane,

Bellissimo, Norman, & Lange, 1994).

부모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해서 부모양육태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낮은 수준의 돌봄과 높은 수준의 과보

호(Patten, Coffey, Posterino, Calin, & Wolfe, 2001;

Rey, 1995), 학대와 가혹한 훈육방식(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Ge, Conger,

Lorenz, & Simons, 1994; 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 1997)은 청소년의 우울과 관

련이 있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부모의 지

지, 애착, 승인 정도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Avision &

McAlpine, 1999; Hops, Lewinsohn, Andrew, &

Roberts, 1990; McFarlane et al., 1994). 그러나

청소년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우울의 관련

성을 넘어서, 어떤 기제를 통해 부모양육태도

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에 영

향을 주는 주요 기제로서 정서조절이 대두되

고 있다. 정서조절은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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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나 개인 내적

의,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전략으로(Thompson,

1990),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

하는 적응적 기제를 뜻한다. Sheeber, Hops 및

Davis(2001)는 부모양육이 청소년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기제로서 스트레스 및 지지, 사회

적 관계, 인지적 기제와 함께 정서조절을 제

시했다. Yap, Allen 및 Sheeber(2007)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의 정서조절을 포함한 가족환경,

그리고 청소년의 기질과 가족환경의 상호작용

이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

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Morris, Silk, Steinberg, Myers 및 Robinson(2007)

역시 3차원모델(tripartite model)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특징, 관찰, 양육 행동, 가족의 정서적

인 분위기와 정서조절이 내현화, 외현화 장애

등을 포함한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모델을 주

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이론

적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

는 실정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 정서

조절과 우울 등의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

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서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에는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Gross & John, 2003), 긍정적 초

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

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능

동적, 회피/분산적, 지지 추구적 양식(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회피는 우울과 불안에 부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Sills & Barlow, 2007). 정서적 회피는 정서를 일

으키는 자극에 노출되는 동안 경험하는 정서

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을 말하

며(Campbell-Sills & Barlow, 2007), 주의 분산 혹

은 전환, 부인, 철회 등이 이에 속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서적 회피를 스트레스 자극에 대

한 반응으로서의 회피적 대처(coping)와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는데(이지영, 권석만, 2006), 이

는 개념 상 정서적 회피와 회피적 대처가 중

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회피적 정서조

절 양식이 부적응적인 이유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정서는 적응에 필요한 개인 내부의,

혹은 외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피

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

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Campbell-Sills &

Barlow, 2007).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발생

시킨 상황이나 스스로의 인지 및 행동 양식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양육태도와 회피적 양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회피적 대처를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

육태도를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문기

숙, 2004; 부영희, 2000; 이경민, 2005; 홍미영,

2006). 또한 부모의 지지는 회피적 대처와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Gomez &

McLaren, 2006), 부모양육태도를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거나 과도한 성취기

대를 보인다고 지각 할수록 회피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3; 성선

혜, 2006). 그러나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회

피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

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

기에 들어서면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반

면 온정은 감소하고(Steinberg & Morris, 2001)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을 조장하는 부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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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달라진다는(Dix, 1991; Eisenberg et al.,

1999) 주장이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도 부모양

육태도와 회피적 정서조절의 관계가 아동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부모양육태도가 회피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와 함께, 회피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일반

적으로 회피 양식은 우울증상과 높은 정적 상

관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성인

(Blalock & Joiner, 2000; Marchand & Hock,

2003), 대학생(Penland, Masten, Zelhart, Fourner,

& Callahan, 2000), 노인(Powers, Gallagher-

Thompson, & Kraemer, 200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

양식의 사용은 우울 재발과도 관련이 있다

(Cronkite & Moos, 1995; Sherbourne, Hays, &

Wells, 1995).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

여, 우울한 아동의 경우 인지적, 행동적 회피

양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Garber, Braafladt, &

Weiss, 1995; 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Reijntjes, Stegge, Meerum Terwogt, &

Hurkens, 2007) 청소년의 경우에도 회피양식

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Silk, Steinberg,

& Morris, 2003). 국내연구에서도 회피적 정서

조절 양식과 우울간의 유의미한 관련이 확인

되었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한편, 몇몇 연구들은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서인식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보고한다(이서정, 2005; 임전옥, 장성숙

2003; McFarlane et al., 1994; McFarlane &

Buehler, 1997).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자신의 느

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

로(이수정, 이훈구, 1997)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의

내용과 강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조

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

구들을 살펴보면, Salovey, Hsee 및 Mayer(1993)

는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정서조

절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으며, Goldman, Kreamer 및 Salovey(1996) 역

시 감정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우울에

취약한 정서조절 양식의 하나인 반추를 덜 하

는 것을 밝혀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정서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모양육태

도와 정서조절양식 중의 하나인 회피적 정서

조절 양식과 함께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정서조절과의 관계뿐

만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나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부정

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은 정서를 인식하

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다(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또한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

할수록, 성취에 대해 격려할수록 정서인식 수

준이 높았다(하영자, 2000). 국내연구에서 나은

숙(2005)은 양육태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청소

년의 정서인식을 집단 간 비교했을 때 어머니

의 애정, 자율, 적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가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부가적으

로 정서지능의 하위척도 중의 하나인 정서인

식과 부모양육태도의 관계를 보고 있어, 정서

인식의 명확성의 특성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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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이 있다.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우울과 높은 부

적 상관을 보인다(조성은, 2004; Salovey et al.,

1993).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해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Beck & Beck, 1972)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부

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심

재인, 조한익,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및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청

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우

울, 부모양육태도와 회피적 정서조절, 혹은 회

피적 정서조절과 우울 등의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쳤으며, 몇몇 연구(Morris et al.,

2007; Yap et al., 2007)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

조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델로

서 제시한 바 있으나 경험적 연구로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서인식의 명확

성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라는 기존 연구의

보고가 있으나, 이를 부모양육태도, 정서조절,

우울과 관련 지어 살펴보려는 시도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

육태도와 우울사이의 관계를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회피적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회피적 정서조절만을

매개하는 경로도 함께 가정하였다. 정서인식

의 명확성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라는 주장이

있으나,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의 세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

가 거의 없고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조절간이 현저한 관련성을 보

였기 때문이다.

부분매개를 가정하는 기본 연구모형을 검증

한 후, 부분 매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완전매

개를 가정한 모형을 대안모형 1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인식의 명확

성, 회피적 정서조절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

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우울로의 순차적 관계를 가

정한 모형을 대안모형 2로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49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측치와 극단

치,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19명의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다. 분석에 사용

된 참가자들 중 남자는 161명, 여자는 258명이

었다. 전체 평균연령은 14.13세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연령 평균은 각각 13.97세, 여자는

남 여

12세 11명 25명

13세 59명 60명

14세 39명 62명

15세 29명 55명

16세 23명 56명

합계 161명 258명

표 1. 참가자 정보(N=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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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세였다.

측정 도구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

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은정

(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울의 정서

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가 하는 일

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지만 계속 기분

이 좋지 않았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전혀 없

었다’의 0점에서 ‘매일 있었다’의 3점까지 체

크하게 된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되며 절

단점(cut-off score)은 16점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진영, 최승미, 서국희, 조성진, 김장규, 조맹제

(2000)의 연구에서 19세 이하에서의 CES-D의

하위요인은 총 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이었

다.

부모양육태도(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허묘연, 1999)

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43문항이다.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는 4점 척

도의 도구로서 총점의 범위는 43점에서 172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부모양육

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방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의 영역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를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는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만 측정하였으며,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애정, 합리적 설명, 방치, 감독을 양육_1, 학대,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을 양육_2로 묶

어 총 2개의 소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윤석빈, 1999)

정서조절양식 체크 리스트(윤석빈, 1999)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조절양

식을 구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능동적 양

식, 회피 분산적 양식, 지지 추구적 양식으로

구성된다. 능동적 양식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회피 분

산적 양식은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지지 추구적 양식은 ‘가

족이나 친구를 만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다. 5점 척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의 1점

에서 ‘자주 사용한다’의 5점까지 응답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임전옥과 장성숙(2003)이

본래의 척도에 신뢰도와 문항 수를 보완하여

총 25문항으로 만든 것 중 회피 분산적 양식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회피적분산적 양식의

점수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회피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끼리 묶어 총 2

개의 소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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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식의 명확성(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이수정, 이훈구, 1997)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개발

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한국판

특성 초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다루고 있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

게 느끼는지 안다’,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

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요

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끼리 묶어 총 2개

의 소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73이었다.

분석

본 연구는 SPSS 13.0을 사용하여 부모양육태

도, 정서조절양식,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우울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AMOS 7.0을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는 데는 대개 χ2 검증

과 적합도 지수가 사용된다. χ2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 모형을 기각

하기가 쉽고 표본크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문

제점이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데 있어 대개는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

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려진 비교 부합

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

(Non Normed Fit Index: NNFI or Tucker-Lewis

Index: TL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모형 검증에 사용하였다. 비교 부합치, 비

표준 부합치, 표준 부합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는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

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

한다고 본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와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12-16

세로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연령과 각 변인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도 표 2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부모양육태도

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인식 수준은

낮아지고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하

며,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회피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고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

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우울한 경

향을 보였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우울하고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

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676 -

낮을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관 분석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정서

인식의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양식과 우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검증

우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회피적 정서조절양식 모두를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기본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앞서 상관분석 결과

에서 연령이 주요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 연구 모형을

비롯한 모든 모형 검증에서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기본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t검증

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간의 경

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

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35, N=419)=81.740,

p=.000, TLI=.948, CFI=.967, NFI=.945, RMSEA

=.057로 괜찮은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부분매개의 가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에서 우울로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 1로 검증하

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에서 회피적 정서

조절과 우울, 회피적 정서조절에서 우울로의

경로를 제외하여 각 변인이 일직선상의 관계

를 가지는 대안모형 2를 검증하였다.

대안모형 1은 분석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χ
2(df=36 N=416)=94.906, p= .000, TLI=.937,

CFI=.959, NFI=.936, RMSEA=.063로 괜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기본 연구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결과, χ2diff(1)=13.166 p= .000로 기본

연구모형에 비해 변인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

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부모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안 모형 2 역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으나, 모형의 적합도는 χ2(df=38,

N=416)=127.006, p=.000, TLI= .909, CFI=

.937, NFI= .914, RMSEA= .075로 보통의 적합

도 수준을 보였다. 기본 연구모형과의 차이검

증결과, χ2diff(3)=45.266 p= .000로 대안 모형 2

1 2 3 4 5

1. 연령 1.00

2. 부모양육태도 -.273** 1.00

3. 정서인식 명확성 -.206** -.196** 1.00

4. 회피적 정서조절 .151** -.121** -.184** 1.00

5. 우울 .239** .206** -.336** -.407** 1.00

평균 14.12 93.63 35.16 28.33 21.58

표준편차 1.25 17.52 5.81 5.23 7.98

주. * p < .05, ** p < .01

표 2. 변인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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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본 연구모형에 비해 변인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회피적 정서조절 양

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지각된 부모양육태

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모형

이 변인 간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부모양육태도에서 우울로의 직접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나 변인 간의 순차적

관계는 부분매개에 비해 변인 간 관계를 충분

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밝혔던

기존 연구를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대안모형 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 기본 연구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 대안모형 2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안은 비표준화계수, *** p < .0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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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피적 정서

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부분 매개

하여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

형을 가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 이

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간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측정 모형　

우울 ⟶ 우울_1

　

1.00†
　

.87

우울 ⟶ 우울_2 .56 .76 18.038***

우울 ⟶ 우울_3 .413 .86 21.254***

우울 ⟶ 우울_4 .290 .65 14.625***

부모양육태도 ⟶ 양육_1 1.00 .51

부모양육태도 ⟶ 양육_2 1.06 .61 6.276***

회피적 정서조절 ⟶ 회피_1 1.00 .79

회피적 정서조절 ⟶ 회피_2 .437 .45 5.150***

정서인식 명확성 ⟶ 명확성_1 1.00 .63

정서인식 명확성 ⟶ 명확성_2 .695 .87 8.731***

이론 모형　

부모양육태도 ⟶ 정서인식 명확성

　

-.229

　

-.48 -4.490***

부모양육태도 ⟶ 회피적 정서조절 .133 .26 2.170*

부모양육태도 ⟶ 우울 .225 .33 3.254**

정서인식 명확성 ⟶ 회피적 정서조절 -.279 -.26 -2.793**

정서인식 명확성 ⟶ 우울 -.428 -.30 -3.918***

회피적 정서조절 ⟶ 우울 .386 .30 3.367***

주. †비표준화 계수는 1로 고정함, *** p < .000, ** p < .01. * p < .05.

표 3. 기본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와 t검증치

χ2 p TLI CFI NFI RMSEA

기본 연구 모형 81.740 .000 .948 .967 .945 .057

대안모형 1 94.906 .000 .937 .959 .936 .063

대안모형 2 127.006 .000 .909 .937 .914 .075

표 3. 기본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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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같이 모든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이 모든 주요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

여 연령을 통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

하여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

과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

성이 부모 양육태도와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또한 χ2차이검증결과 이 모형은 완전 매개를

가정한 모형과 변인 간 순차적인 관계를 가정

한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회

피적 정서인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부

정적 양육태도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하

여 회피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회피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청소년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통합적인 틀로 제시 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각 변인

들은 청소년 우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

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변인들 간의 단편

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하

여 Morris 외(2007)와 Yap 외(2007) 등이 부모양

육태도가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

나, 이 역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Morris

외(2007)등의 이론적 모델을 검증했을 뿐만 아

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정서조절의 선행요소

로 알려진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포함시켜 모

형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개 아동 및 유아

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Morris et al., 2007; Sheeber et al., 2001;

Yap et al., 2007)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

는 아동기 및 성인기와는 구분되는 발달적 단

계로서 최근 발달 병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분리되어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

와는 달리 우울증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

에 대한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과 관련해서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

정하는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해진다. 또한 정

서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Calkins & Bell, 1999)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어

느 때 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회피적 정서조

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부모양

육태도,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을 살펴본 것은 청소년 우

울의 발생 및 유지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

한 작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우울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인

식의 명확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는 점에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치료 및 예방 과정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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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명명 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부인하거나, 다

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등의 회피적 정서조

절 양식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정서조절 양식

을 습득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부정

적 양육 태도는 유아 및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부여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적 요구에 부딪히는 등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우울한 청소년을 청소년에 대한 개

별적인 심리적 서비스와 함께 청소년을 자녀

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사회

적 개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추후연

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의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기질이나 성격 등

이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개

인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 태도 사이에 쌍방

향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Crook &

Raskin, 1981; Kerr & Stattin, 2003; Melby &

Conger, 199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혹은 부

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이 회피적 정서조

절 양식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서조절 양식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을 매개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Morris 외(2007)와 Yap

외(2007) 역시 모델의 구성요소로 청소년의 개

인적 특성을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만 측정

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함께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우울을 비

롯한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오동재, 전성일, & 장환일,

1993; Grolnick & Ryan, 1989),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양육도 자녀의 우울(전성일, 이정

호, 이기철, 최영민, 1996;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이나 정서조절(문정윤,

2005; Chang et al., 2003)에 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

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주

는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들(Deater-Deckard &

Dodge, 1997;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쌍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양육태도를

긍․부정의 차원에서만 다루었는데, 추후 연

구에서는 양육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우울의 예방 및 치료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과도한

부정적 정서와 함께 긍정적 정서의 부족을 특

징으로 하며(Watson & Clark, 1984), 따라서 긍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 기제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진다

면 청소년기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개입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특정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넓고 주로 초기 청소년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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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

양한 지역과 계층을 포함하고, 연령의 범위를

좁혀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기를 구분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 우울 및 정

서 조절 양식에 있어 성차가 꾸준히 제시되어

온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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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Clarity

Yang YouJin Chung Kyong-M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s of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on adolescent depression. 419

adolescents (7th-10th grade)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n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 clarity. All

th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ndicated that an avoida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emotion clarity partially mediate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depression.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ive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parenting, avoidant emotion regulation, emotion clarity


